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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정부지원의 영향

: 산업구조와 기업성과를 중심으로

김자영ㆍ 김병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정부지원이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내 228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성과추이를 분석해 정부지원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 비수혜 기업들은 산업 진입

시점의 시장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혜 기업들이 형성한 시장구조는 하위산업 간 

연결성이 확장되어 기업 간 유사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정부지원 수

혜 기업들은 정책을 준거로 동형화 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지원 수혜 여부에 따라 시장

구조가 차별화되는 이중시장 구조화 경향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문

화콘텐츠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정부지원은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

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지원보다는 산업 역

량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간접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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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문화산업은 언론에서 외국 문화산업에 의한 ‘식민지

화’ 우려를 노골적으로 거론할 만큼 취약했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불기 시작한 한국의 문화 및 문화상품을 선호하는 사회현

상으로서 ‘한류(韓流)’가 시작되었다. 이는 한국 문화상품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시

장 확대를 가져왔고, 확대된 시장에 자본이 모이고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하면서 문화콘

텐츠산업은 2000년 이후 본격적인 ‘산업’으로 형성되었다. 더욱이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SNS) 등 뉴미디어에 힘입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

기는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류의 발전과 함께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도 

규제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김명수ㆍ김자영, 2018).

2020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한 128조 2,87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 여

파로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지

난 5년간(’16∼’20) 연평균 4.9%씩 꾸준히 성장했다. 이는 2020년도 국내 경제성장률

이 전년 대비 0.9% 감소했고, 5년간(’16∼’20) 연평균 2.06% 성장한 것과 비교할 때 주

목할 만한 수치이다(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한국 문화콘텐츠산

업이 ‘산업’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이후임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문

화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60∼70년대 한국 제조업의 성장과 비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관련 연구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한국 문화콘텐

츠산업 성장이 외부 요인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입장의 연구들이다. 문화콘텐츠산업

의 성장은 한류의 확대로 인해 파생된 것(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ㆍKOTRA, 2016)이

고, 정부의 정책지원 노력의 결과(김규찬, 2013; Walsh, 2014)이며, IT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라는 것(조남재ㆍ오승희, 2011; 송치응 외, 2012)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 문

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이 내부 노력에 의해 발현된 것이라는 입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을 혁신적 전략을 앞세운 문화 기업가들의 등장(조용래ㆍ김원준, 2009)과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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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에 들어선 문화콘텐츠산업에 거대자본이 집중되면서 등장한 문화 대기업의 성과

(좌승희ㆍ이태규, 2006)로 설명한다. 

이처럼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와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계량화를 통해 일반화시키기 보다는 서

술적인 설명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적 분석에 

치중한다. 더욱이 이러한 기존 연구는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이 외생적 요인들과 

내생적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산업의 구조적 특성의 산물이라는 

역동적, 구조적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 환경이라는 거시적 측면과 조직 특성이라는 미시적 측면

을 결합하는 변수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한다. 거시적 차원의 구조

는 미시적 차원의 행위를 강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며, 구조는 행위와 무

관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행위가 모여서 발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Giddens, 1984). 즉, 경제행위의 결과로서 형성된 구조는 다시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

치고, 경제행위는 다시금 구조를 형성하는 순환적 관계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는 이러한 구조와 행위의 순환적 관계를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에 적용시켜,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의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모여 만들어낸 문화콘텐츠산업 구조

가 기업에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 환경 변수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집중할 것이다. 기업이 정

부로부터 정책지원을 받게 되면, 일정 부문에 한해서는 정부의 관여를 감내해야 하며, 

또한 정도에 따라서는 예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특정 산업 분야에 정책

적 지원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산업에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생산업인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과정에 정부의 지원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김상혁ㆍ류

민호, 2018), 경영학(Walsh, 2014), 사회학(김명수, 2015), 정치학(윤경우, 2006), 행

정학(김주경ㆍ유영철, 2013)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크게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이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입

장에 대한 연구는 문화콘텐츠산업정책 수립과 전략 개발(최세경, 2008: 임상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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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연구(김규찬, 2015)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정

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김규찬, 2013; Walsh, 2014). 

이 연구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간주하였으며, 국가 주도적 성격이 강한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이 산업

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은 한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수용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를 불러일으키고, 적대감을 형성할 정도

로 과도하여 결과적으로 역기능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윤경우, 2006; 주정민, 

2013). 또한 정부의 대대적 홍보에 비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지적하며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정책이 실제 기업

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손승혜, 2009; 김상혁ㆍ류민호, 

2018).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정부 지원의 긍정적ㆍ부정적 역할을 분석한 

이들 연구들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다른 연구들처럼 대체로 서술적인 

설명과 결과론적 해석에 그치는 한계를 지닌다. 그 결과 대다수의 연구들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과정, 즉 산업 구조의 역동성에 대한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성장과정에서 기업

의 행태와 산업의 구조변화에 그리고 기업성과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진화

국내 문화산업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

체육부)내 문화산업국이 신설된 1994년 ‘문민정부(1993-1998)’ 이후이다. 초기 문화

산업정책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문화를 활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과거 ‘문화적 매개기능 중심의 문화산업 규제 정책’에서 ‘문화산업의 경제적 중

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었다(이연정, 2005). 그러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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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를 넘지 못했고, 적은 문화부문 예산 중에서도 문화산

업 분야는 5%미만이었다. 이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

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 정부(1998-2003)’는 문화산업에 대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특

히 이 시기의 문화정책 담당자들은 중국에서, 그리고 시차를 두고 일본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난 한류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하여 문화산업 발전 모델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전 1960∼70년대 발전국가가 민간부문을 선도적으로 이끌었

던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산업화 모델’을 되살려 원용하였다(김명수, 2015).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예산도 1998년 168억 원에서, 1999년 1,000

억 원으로 약 500% 확대되었다. 

한류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던 2000년대 초 ‘참여정부(2003-2008)’가 들어서

면서, 한국의 ‘문화산업 5대강국 실현’을 지향하는 <C-Korea 2010> 계획과 더불어 정

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는 한류의 확산 및 세계화의 

기반 마련을 통해 미래유망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위상 정립을 시도하였으며 경

제적 효용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정부(2008-2013)는 범국가적으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 대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의 투자를 독려하

는 한편,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경주하였

다. 

박근혜 정부(2013-2017)는 시작부터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내세

우고 문화콘텐츠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한 신시장 창출, 글

로벌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역량 강화로 콘텐츠시장 확대, 저작권시장 선진화를 통한 콘

텐츠 보호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분야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이라는 헌정중단 사태를 불러 온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이 정부의 문화콘텐

츠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퇴색되었다.

문재인 정부(2017-2022)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전략 하에 국민 개개

인의 문화적 권리 신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스포츠 분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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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등 문화콘텐츠산업 내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

였다. 또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한류 확산,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한국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은 ‘문민정부(1993-1998)’를 기점으로 규제중심에서 지

원강화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였다. 한류에서 비롯된 문화상품의 수출 증대를 경험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성장시키고자 

정책지원을 경주하였다. 일단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일정 부문에 한해서

는 정부의 관여를 감내해야 하며 또한 정도에 따라서는 예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 특히 정부가 특정 산업 분야에 정책적 지원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산업에 ‘제도

적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

장과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과정에서의 정부 지원의 영향력을 파악하려면 산업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의 구조변화를 어떻게 형상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사회구조와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행위자

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변화를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연결망 분석은 문화콘텐츠산

업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2. 문화콘텐츠산업 구조로서 연결망

산업, 시장 등 경제제도는 경제행위의 결과로서 구성된 사회적 구성물이며 나아가 

사회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Granovetter, 1985). 여기서 구조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

계의 유형’을 의미하고 행위는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행

위자가 놓여 있는 구조적 위치와 행위자들의 행위는 ‘이중적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Giddens, 1984). 이중적 관계는 행위자는 구조의 강압을 받으면서 행위하며, 동시에 

구조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통해 재생산된다고 전제한다. 즉 ‘구조 ⇨ 행위 ⇨ 구조’의 

연결고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구조와 행위의 이중적 관계를 고려하면, 사회구조

는 고정된 것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실재이다. 이렇듯 구조는 더 이상 추상

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행위자들의 관계적 특성이 발현된 ‘연결망’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연결망을 통한 사회구조 분석은 경제 행위와 구조의 역동성을 포착해 전체 구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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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조인 산업과 시장을 정의하면, 산업은 

문화콘텐츠 기업 간 관계의 총체이며,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내 하위산업 간 관계의 총

체라고 할 수 있다1). 여기서 하위산업은 문화상품의 영역인 방송, 영화, 음악, 애니메이

션, 게임 등 각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 구조로서 ‘산

업’을 분석한다는 것은 문화콘텐츠 기업들 간 협력과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를 도출해내는 것이며, ‘시장’을 분석한다는 것은 문화콘텐츠산업 내 상품부문들이 어

떤 연계를 통해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추적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위해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구조를 ‘산업’을 의

미하는 기업 간 연결망과 ‘시장’을 의미하는 하위산업 간 연결망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 간 연결망 및 하

위산업 간 연결망을 시장 진입시점과 일정시간이 경과한 특정 시점으로 구분하여 변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구조 변화를 전제하는 연결망 분석

은 정부지원의 결과로 변화된 문화콘텐츠산업 구조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기업 간 

연결망 및 하위산업 간 연결망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였는지 기업의 시장 진입시기와 문

화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5년으로 구분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3. 정부지원과 제도적 동형화

유사한 환경에 놓인 조직들이 생존을 위하여 환경의 강력한 요구와 선택에 의해 서

로 유사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조직연구의 한 방향인 환경결정론의 오래된 명제이다. 

환경결정론을 지향하는 신제도주의는 제도적 환경에 일치되어가는 조직의 구조화 과정

을 강조한다. 신제도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조직은 왜 동일한 제도적 환경에 처하면, 개

별적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행태가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되는가에 관

심을 집중한다. 특정사회에서 제도는 조직에게 규제와 기회를 제공하고(Jepperson, 

1)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조적 영역은 ‘산업’과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은 제조방식
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집단으로, ‘시장’은 상호 수요의 대체가 가능한 상품의 집단으로 구분
하였다(Robinson, 1969).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집단이 ‘산업’이며, 문화상
품의 집단을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상품 그 자체를 분류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문화상품의 생산
자를 분류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시장과 산업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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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Fligstein, 1991),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Friendland & 

Alford, 1991)을 한다. 따라서 조직은 제도의 영향에 의해서 제한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제도주의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압력으로서 제도적 환경과 기술적 환경을 설정

하고, 그 압력에 의해 사회적으로 배태된 조직이 등장하는 과정이나 행위자의 선택과정 

및 선택결과에 관심을 갖는다(Meyer & Scott, 1983). 신제도주의 이론가들은 조직 행

위가 환경에 ‘일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조직의 생존이 결정된다고 보며, 조직들이 기술

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동일한 압력을 받아 유사한 형태로 수렴되는 것을 동형

화로 개념화하였다(Meyer & Rowan, 1977; DiMaggio & Powell, 1983; Scott, 

1991). 이러한 동형화 논의는 정부지원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기업들의 행태 및 시

장구조 변화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일시적 유행으로 간주되었던 한류가 정착의 단계에 접어든 2000년대에 들어서 문

화콘텐츠산업 관련 정책들은 정부의 주요 공식 의제로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민

의 정부’에 들어서 문화콘텐츠산업과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이 ‘차세대 성장산업’인 6T의 하나로 채택됨으로써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

하게 되었다(김성일, 2010). IMF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한 정부는 문화콘텐

츠산업과 문화기술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예산, 제도, 조직 

등을 대폭 확충하였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

을 꼽으면서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이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한류를 통

한 해외수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문화

영역의 산업적, 정책적 확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도 지속 심화되어

왔다. 이처럼 정부가 문화콘텐츠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정비, 신설과 함께 정책 수단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 예산은 날로 확대되

었고 민간부문의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되어 왔다. 

국가 기간/전략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급부상된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책적 지원을 

수혜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호의적인 기회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약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크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수혜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

는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정부의 특정 정책적 방향에 동

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문화와 기술을 접맥시킨 ‘문화기술’에 대해 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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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집중한다면 이는 속성상 특정 방향으로 기업들의 사업 방향을 유도하고 한정 짓는 

선택과 배제를 가져온다. 이처럼 시장경쟁의 심화와 정부정책의 방향 변화라는 한국 문

화콘텐츠산업을 둘러싼 기술적 환경이자 동시에 제도적 환경의 변화는 해당기업들에게 

유사하게 행동하도록 압박하는 동형압력으로 작용해 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령 정부지원이 수혜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했다면 정

부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형성한 시장구조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이 형성한 시

장구조와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반면에 만약 정부지원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기업집단들이 형성한 시장구조가 유사한 형태 및 방향으로 진화했다면, 정부지

원이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도적 환경변

화를 유발하는 정부 지원의 수혜 여부에 따라 기업행태 및 시장구조 변화에 차별성이 나

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갖는다. 

가설 1: 정부 지원이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정부 지원을 수혜한 기업들은 비수

혜 기업들과 차별화된 시장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4. 정부지원과 기업성과 

상황이론에서는 기업이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에 최적의 행위와 

구조의 조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 관심사이다.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도 변

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 존속을 위한 기업행태의 핵심 축이 정당성 확보에 있음을 강조

하며 제도적 동형화도 그 일환이다. 상황이론이나 신제도주의적 시각 모두 기업의 행태

가 환경에 적합할 때, 기업의 행태가 정당성을 확보할 때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생존 가

능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규제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한국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콘텐츠산업에게

는 매우 큰 환경변화였다. 상황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기업에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 변

화 속에서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최적의 행위는 정부지원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

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수 기업 또는 성장잠재력을 지닌 기업이라는 신호를 시

장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성장시켜야 한

다는 정부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지원 수혜기업이라는 인증은 신제도주

의에서 주장하는 기업의 정당성 확보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2023
제37집 1호        190

정부의 문화정책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문화콘텐츠산

업의 성과에 대하 논의가 필요하다. 문화정책 분야는 다른 정부의 산출물처럼 정확하게 

그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양혜원, 2011). 특히 문화

콘텐츠산업은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신생산업이고, 문화콘텐츠산업 속성 자체가 광범

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효과를 보여줄 기업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측

면이 있다. 이에 선행연구들에서는 수출실적, 고용효과, 수요자 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

들을 기업성과로 활용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기업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우세하다. 

고용효과를 기업성과로 본 연구에서는 한류 관련 사업체 설문조사를 통한 가상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금융, 세제 지원 등 한류 관련 수출확대 정책 도입은 긍정적인 고용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오선정ㆍ김태영, 2021). 정책 수요자 만족도

를 기업성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기금이 

예술가의 경제적 기반과 자존감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채경진, 

2016). 그러나 이상의 두 연구는 정책 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술선호를 계량

화하여 기업성과로 활용했다. 

수출 실적을 기업성과로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진흥 정책의 수단을 수출 제

작지원 등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과 해외 인프라 운영 등 간접지원의 방식으로 구분하

여 정책수단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했다(정철현ㆍ박영일ㆍ김종업, 2012). 그 결과 직

접지원 수단보다는 간접지원 수단이 지원금 대비 수출실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혁신 성공 여부를 기업성과로 설정한 연구에서는 사업화지원, 기술개발 등 직

접적인 지원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력교육 등 간접적인 지원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김경아, 2014). 이렇듯 기업성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반대의 결과가 나타

나기도 한다. 

신생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기

업이라는 정당성 확보 기제로 작용 될 수 있으며,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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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직접적인 정부지원 수혜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산업 구조에

는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기업에게 행해진 실제적인 정부지원이 기업성과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자료 및 분석방법, 변수구성

1. 자료

1) 연구대상 선정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콘텐츠산업 특

수분류’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콘텐츠산업통계｣2)를 해마다 발간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특수분류’는 문화산업통계와 디지털콘텐츠산업통계의 분류체계 및 통계

청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2010년 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콘텐츠

산업 특수분류’ 상의 12개 대분류에 매니지먼트 산업과 기타를 포함시킨 14개 산업을 

문화콘텐츠산업의 세부 하위산업으로 설정하였다. 12개 대분류 산업에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산업

이 포함된다. 매니지먼트 산업 부문은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중 공연산업에 포함되어 

2) 정부는 문화산업의 동향 파악 및 육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산업통계(2008년 기준조사까지 
10회)와 디지털콘텐츠산업통계(2008년 기준조사까지 4회)를 발간하다가,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이 일원화됨에 따라 2009년 기준조사부터는 콘텐츠산업통계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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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있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서 주요 부문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대분류 기준인 공연산업과 매우 이질적인 속성을 지

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주요 하위산업으로 독립시켰다. 

특히 14개 하위산업 중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 내에

서도 특히 산업화가 용이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문이다. 더불어 문화콘텐츠산업 

가치사슬 구조의 대대적 변혁을 이끌어낸 디지털 기술 도입의 핵심 영역이 영상 및 음향 

콘텐츠라는 점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산업은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화, 애니

메이션, 방송, 음악 산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2) 분석자료

문화콘텐츠산업의 범위를 획정한 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산업을 주요 업종

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

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화콘텐츠 기업의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263개사가 

응답했으며, 이 중 업종 및 설문 응답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최종 228개사를 분석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28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

기 때문에, 정부지원 여부, 산업구조 변화 등 주요 변수들의 변화 양상을 기업의 시장진

입시점부터 설문조사가 실시된 2015년을 기준으로 추적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표본 기업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기업규모로는 소기업이 

65.8%, 중기업은 27.2%였으며 대기업은 7.0%였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상시종사자가 

10인 이하인 기업이 131개 기업으로 전체의 57.5%였으며, 10인 초과 기업은 42.5%였

다. 업력별로 살펴보면 업력이 5년 이하인 기업이 20.6%, 6년 이상 10년 이하인 기업이 

34.6%, 11년 이상 15년 이하 기업이 18.4%, 16년 이상 20년 이하 기업이 13.6% 그리

고 21년 이상 기업이 1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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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구분　 빈도(%)

종사자

규모

10인 이하 131(57.5)

업력

5년 이하 47(20.6)

10인 초과 97(42.5) 6년 이상 10년 이하 79(34.6)

기업

규모

소기업(매출액 30억 원 이하) 150(65.8) 11년 이상 15년 이하 42(18.4)

중기업(매출액 500억 원 이하) 62(27.2) 16년 이상 20년 이하 31(13.6)

대기업(매출액 500억 원 초과) 16(7.0) 21년 이상 29(12.7)

<표 1> 문화콘텐츠 기업의 특성

분석대상 기업의 시장진입 시점과 2015년의 하위산업 참여 수는 <표 2>와 같다. 문

화콘텐츠 기업은 평균 1.53개의 하위산업 참여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시장에 진입했

으며, 2015년에는 평균 1.80개의 하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장

진입 시점에는 2개 이상의 하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32.5%였으

나, 현재에는 46.1%의 기업들이 2개 이상의 하위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하위산업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평균(개)

시장진입 시점 154(67.5%) 47(20.6%) 13(5.7%) 9(3.9%) 5(2.0%) 1.53

2015년 시점 123(53.9%) 59(25.9%) 26(11.4%) 13(5.7%) 7(3.0%) 1.80

<표 2> 참여 하위산업 수: 시장진입 시점 vs 현재 시점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인 기업 성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사업 적용에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2015년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기업

들의 이후 성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업들의 존폐 여부와 종사자 1인당 매출액으로 

추출해 낸 생산성 변화를 추적하였다. 전 산업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생산성 증감은 2019년까지만 수집하였다. 자료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NICE평가정보에서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수를 추출

하였다. 자료 수집 결과 2015년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228개 문화콘텐츠 기업 중 40개

사가 폐업하였다. 

2. 분석방법 및 변수

이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성장과정에서 정부 지원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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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회연결망 분석방법과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연대 또는 거래 구조를 행렬의 자료로 입력하여 연결망 구조의 

형태를 계량적으로 밝혀내는 분석기법이다. 사회 연결망 분석은 연결망 내에서 각 행위

자(actor, node 등)가 갖는 위치와 그들의 다양한 관계(relations, lines, ties 등)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각 개별 행위자가 어떻

게 행동하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결망의 전체

적인 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연결망 구조 자체의 성격을 드러내는 속성 지표인 연결망 밀

도, 집중도를 활용하였다. 연결망 밀도는 연결망 내의 결점들 간에 맺어질 수 있는 최대 

관계 수 대비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 수의 비율이다. 집중도는 한 연결망이 전체 한 가지 

중심으로 집중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 개념적으로 밀도와 반비례하는 추세를 갖

는다. 개체수준에서의 연결망 분석을 위해서는 개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연결 중심성을 

활용하였다. 연결 중심성은 한 결점에 직접 연결된 이웃 결점들의 합을 그 결점의 연결

정도라고 하고, 이러한 연결정도에 의해 특정 결점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결점은 연결망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14개 하위산업3)에 대한 개별 문화콘텐츠 기업의 진출 여부를 토대로 

‘하위산업×기업’ 형태의 공동참여연결망을 구성하였다. 공동참여연결망에서 문화콘

텐츠 기업 A와 B가 공통적으로 영화산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기업 A와 B는 잠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 간 혹은 하위산업 간 관계가 서로 경쟁적일 수

도 있으며, 동시에 협력적일 수도 있다. ‘하위산업×기업’의 Two-mode 소속연결망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 ‘하위산업×하위산업’,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One-mode 소속

연결망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치환된 ‘하위산업×하위산업’ 소속연결망은 시장구

조로 분석에 사용하고, ‘기업×기업’ 소속연결망은 산업구조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결망 분석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통해 그 행위자가 자리매겨져 있는 사회구

조를 파악하듯이 산업들 간의 관계를 통해 그 산업이 자리매겨져 있는 시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김용학, 2011). 따라서 기업 간 연결망을 통해서는 산업의 구조를 파

악할 수 있으며, 하위산업 간 연결망을 통해서는 시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3)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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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산업구조를 통해 기업들 간 경쟁적 또는 협력적 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

고, 시장구조를 통해 하위산업 간 연관성을 파악하고 시장에서의 중심산업과 주변산업

을 예측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실제적인 기업의 경제행위를 통해 산업 및 시장 

구조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산업 및 시장 구조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

점을 지닌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기업의 성과이며, 독립변수는 기업의 특성, 정

부지원 수혜 여부, 그리고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구성된다. 우선 종속변수인 기업의 성과

는 기업의 존속 여부와 생산성으로 측정하였다. 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았는지 또는 사

라졌는지는 기업의 가장 근원적인 성과인 만큼, 기업의 존폐 여부가 기업성과를 설명하

는 첫 번째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생산성은 투입량과 산출량을 비

교하여 기업경영 활동의 성과와 효율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 

지표 중 하나인 1인당 매출액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생산성 증감율을 산출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정부지원 수혜 여부는 정부로부터 자금지원, 인력지원, 컨설팅지

원 등 직접적인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43.9%였으며,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은 56.1%였다. 기업수준에서 산

업구조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업 간 연결망 내에서 기업의 위상을 의미하는 연결중

심성을 활용하였다. 연결중심성은 연결망 내에서의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

되어 설명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 등 조직의 경우 연결 중심성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

거나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구조 내 기업의 위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시

장 진입 시점의 연결중심성과 2015년을 기준으로 연결중심성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변

수로 사용하였다. 



 
2023
제37집 1호        196

Ⅳ. 분석결과

1. 정부지원과 제도적 동형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실제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조변화에 압력으

로 작용했는지 시장구조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다. 정부지원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가설을 통해 우리는 정부

지원을 받기 전인 시장진입 시점(T1)에서는 수혜기업이 형성한 시장구조와 비수혜기업

이 형성한 시장구조에 차별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시점 T2에서는 정부지

원을 받은 기업들에게 정책이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부지원 수혜 

여부에 따라 시장구조의 차별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2] 정부지원 수혜 여부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표 3>은 정부지원 수혜 여부에 따라 시장구조, 즉 하위산업 간 연결망의 변화를 분

석한 결과이다. 먼저,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에 의해 형성된 시장구조는 시장진입 

시점에서 2015년으로 오면서 밀도는 약간 증가(△20.4%)한 반면, 연결집중도는 다소 

감소(▽1.6%)하였다. 즉 하위산업 간 연결 수는 증가한 반면 연결정도는 약화되는 반비

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들에 의해 형성된 시장구조는 진입 

시점에 비해 밀도가 매우 높아졌으며(△63.4%), 동시에 연결집중도도 크게 증가하였다

(△59.4%). 산업 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밀도와 연결집중도가 동시에 높아졌다는 것은 

하위산업 간 연결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연결정도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하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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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연결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시장 내 14개 하위산업4) 중 많은 부문에 기업들이 진출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연결정도가 강화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하위산업, 가령 영화산업

에 공통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다수의 하위산업으로 진출했으며, 특히 정부지원 수혜기업들끼리 동일

한 하위산업 영역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정부지원 비수혜 정부지원 수혜

진입 시점 2015년 증감률(%) 진입 시점 2015년 증감률(%)

밀도 2.03 2.44 ▲ 20.4 1.88  3.08 ▲ 63.4

연결집중도(%) 8.65 8.53 ▼  1.6 7.44 11.66 ▲ 56.8

평균 연결정도 3.38 4.00 ▲ 18.4 4.71  7.50 ▲ 59.4

<표 3> 정부지원 수혜 여부에 따른 연결망의 밀도, 연결집중도 변화

 

이렇듯 시장진입 시점에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각 기업 집단의 시

장구조가 2015년에는 정부지원 수혜 여부에 따라 상당히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더

욱이 시장진입 시점에서는 정부지원 수혜 기업들이 비수혜 기업들에 비해 하위산업 간 

연결 수와 연결강도가 오히려 낮았는데, 2015년에는 연결 수와 연결강도가 모두 큰 폭

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지원 수혜 경험이 기업들로 하여금 다수의 하위산업에 진출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정책에 조응하면서 제도적, 강압적 동

형화 압력을 받아 유사한 행태를 보일 것이며, 그 결과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형성

한 시장구조는 비수혜 기업들이 형성한 시장구조와 차별화될 것이라는 가설1에 부합한

다.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 것은 ‘국민의 정부’ 시기였

다. 국민의 정부는 예기치 않게 일어난 한류를 확대시키기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모

델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가졌고, 이전 1960∼70년대 발전국가가 민간부문을 선도

적으로 이끌었던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산업화 모델’을 되살려 원용하였다(김명수, 

2015). 이후에 등장한 정권들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기조 역시 한류 확대를 통한 문화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에 있었다. IMF 외환위기 등 정부주도 산업발전의 폐해

4)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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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해 본 한국이지만, 이미 가시적 결과를 산출하면서 경험으로 축적된 수출주도 산

업육성 정책은 외면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따라서 부작용을 차치하고 정부가 선택한 정

책기조는 수출주도형 산업육성이었으며, 정부로부터의 정책지원 수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의 수용을 의미하며 제도적 동형화 압력의 기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60∼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었던 발전국가모델 산업정책을 통해 대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이 사업의 다각화임을 상기하면, 문화콘텐츠산

업에 대한 정부지원 방향도 이러한 지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기업 또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또는 정부지원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적 지향을 받

아들일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정부지원 받은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다수의 하위산

업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심화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문화산업육성 정책’이 

시장구조 변화에 압력으로 작용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인 정책지원 과정에서 기업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용한 결과 문화콘텐츠 생산 및 수출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위산업으로의 참여가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은 공통된 

다수의 하위산업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하위산업 간 유

사성도 증가되었다. 

2. 정부지원과 시장구조 변화

정부지원 수혜 여부에 따라 시장구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하위산

업 간 연결망을 다음의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그림에서의 결점은 

각각의 하위산업을 의미하고, 링크는 기업의 중복참여도를 나타내주는데 링크의 두께

는 참여 기업수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다. 즉 링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링크로 연결

되어 있는 두 하위산업에 공통으로 참여하는 기업수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정

부지원 비수혜 기업들이 형성한 시장구조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4]는 정

부지원 수혜 기업들이 형성한 시장구조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정부지원 비수혜 기업들에 의해 형성된 하위산업 간 연결망을 보면, 시장진입 

시점 ([그림 3A])과 2015년([그림 3B])을 비교할 때 산업 간 연결이 조금 조밀해졌을 뿐 

산업 간 연결 강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장진입 시점

에 나타났던 방송-광고-영화-음악 중심의 시장구조가 201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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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산업 간 관계가 다소 복잡해졌으나 하위산업 간 유사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게임 및 만화 산업과 다른 하위산업과의 연결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A) 시장진입 시점

(B) 2015년

[그림 3] 정부지원 비수혜 기업들이 형성한 시장구조 변화

다음으로 정부지원 수혜 기업에 의해 형성된 하위산업 간 연결망을 보면, 시장진입 

시점 ([그림 4A])에서 2015년([그림 4B])으로 오면서 하위산업 간 링크가 더욱 증가했

고 연결강도 또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지원 수혜 결과 동일 하위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공통 참여가 더욱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장진입 시점에 중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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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했던 영화-방송의 경우 다른 하위산업으로의 확대가 심화되었으며, 하위산업 간 유

사성도 증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하위산업에서 정부지원 수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시장진입 시점

(B) 2015년 

[그림 4] 정부지원 수혜 기업들이 형성한 시장구조 변화

요약하면, 정부지원은 수혜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였으며, 

수혜기업들의 행태는 이러한 경로에 의존적으로 동형화되어 하위산업간 연결성이 강화

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온 것이다. 반면 비수혜 기업들에 의해 형성된 시장구조는 형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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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구조가 2015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정부지원 수혜 여부에 따

라 시장구조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이라는 환경적 요

인이 문화콘텐츠 기업들의 행위와 시장구조를 변화시키는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정부지원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에 의해 형성된 시장을 구조적으로 차별화시키는 기

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3. 정부지원과 기업 성과

지금까지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정부지원이 기업행태 및 시장구조

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부지원이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었

던 228개 문화콘텐츠 기업 중 2019년 기준으로 40개사가 폐업하였다. 폐업기업의 특

징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우선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 중 17.0%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중에는 18.0%

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되어, 정부지원 유무에 따라 기업의 존폐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음악산업 부문의 폐업 비중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애니메이션 부문이 21.3%로 방송 및 영화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업력

변수 폐업기업(N=40) 존속기업(N=188) 통계량

정부지원
수혜 17.0% 83.0%

n.s
미수혜 18.0% 82.0%

업종

음악산업 26.8% 73.2%

x2(3)=6.421*
영화산업 11.6% 88.4%

방송산업 12.2% 87.8%

애니메이션 21.3% 78.7%

기업규모

소기업 20.0% 80.0%

n.s중기업 12.9% 87.1%

대기업 12.5% 87.5%

업력 평균값 9.00 12.64 t(226)=-2.362**

진입 연결중심성 평균값 .39 .37 n.s

연결중심성 변화량 평균값 .45 .46 n.s

<표 4> 폐업기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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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는 폐업기업의 업력평균이 9.0년, 생존기업의 업력평균이 12.6년으로 폐업기업에 

비해 생존기업의 평균 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와 시장진입 시점의 연결

중심성 및 변화량은 폐업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산업구조 

안에서의 기업의 권력을 나타내주는 연결중심성은 한 기업이 산업 내에서 얼마나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변수로 기업수준에서 

산업구조의 특성을 대표한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생존율이 높거나 좋은 성

과를 거두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폐업한 40개사를 제외하고, 시장에 남아있는 188개사 기업들의 성과에 

정부의 지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생산성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설

정한 후 기업의 특성을 설명하는 업력과 기업규모, 정부지원 수혜 여부 그리고 산업 구

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연결중심성 및 변화량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표 5>). 분석 결과는 정부지원 수혜(=-.184, p<.01)와 연결중심성의 변화량

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지원을 받은 기

업들이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감소했으며, 기업 간 연결중심성의 변화량이 높

은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부지원은 하위산업 간 연계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하위산업 부문에 진출해 다수

변 수

생산성 증감률(2015-2019)

B 

업력  -13.297 -.114

중기업a) -153.626 -.066

대기업a) -155.915 -.040

정부지원 수혜b)   403.035* -.184

진입 연결중심성  514.105   .081

연결중심성 변화   1,731.735*** -.283

(회귀상수)   1,079.029**

R Square .148

F비 4.528***

a) 더미변수로 투입했으며, 기준은 ‘소기업’임.
b) 더미변수로 투입했으며, 기준은 정부지원 받은 경험 없음.
* p<.05,  ** p<.01, *** p<.001.

<표 5> 기업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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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체들과 협력 또는 경쟁 관계를 구축하며 기업 간 연결성을 확대한 기업일수록 낮

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지원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는 부

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으며, 기업 간 연계성이 높은 산업 내 핵심적 지위도 생산성 하

락에 일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와 정반대의 결과이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생산성 감

소로 이어졌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의 결과로 인한 간접적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산업구조적 변화도 기업의 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결과는 정부의 직접적

인 지원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

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문화콘텐츠산

업 구조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업성과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정부지원의 효과를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정부지원 비수혜 기업들에 의해 형성된 시장구조는 형성시점의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정부지원 수혜 기업들에 의해 형성된 시장구조는 

하위산업 간 연결성이 확장되어 기업 간 유사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기업

들은 정부지원 수혜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정된 경로에 의존해 발전하면서 이중시

장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시장의 이중구조화 경향은 강압적 동형화 기제가 작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지원이 실질적인 기업의 성과로 이어졌는지 살펴본 결과,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기업의 성과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문화콘텐

츠 기업에게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직접적으로 행해진 정책지원은 오히려 기업의 생산

성 저하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의 결과로 인한 간접적 효과로 볼 수 있는 

기업 간 연계성 확대라는 산업 구조적 변화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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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문

화콘텐츠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정책지원이 기업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간접 지원 방식의 정책지원에 더욱 집

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이 신생산업이면서 다양한 하위산업들로 구성

되어 어떤 산업부문보다도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산업구조의 선순환과 산업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지원의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원기업 선정

에 있어서의 형평성 및 특혜 의혹 등의 문제들을 본원적으로 안고 있다. 특히 ‘원소스 멀

티유스(OMSU)’를 산업의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 지원대상 기업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문화콘텐츠산업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적절한 지원 대상을 선정해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전략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은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 놓여 있고, 주요 경쟁국에서도 국가정책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하

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살

펴보면, 핵심 정책으로 소개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간접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주경ㆍ유영철, 2013). 주요국들이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 간접지원에 치

중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일시적 직접지원보다는 장기적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간

접지원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요소라는 것을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습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 또한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부

의 직접지원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동한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 만

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접지원 방식은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정부의 지원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주요한 환경변수인 정부지원이 산업의 성장에 미

친 영향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가시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특히 문화콘

텐츠산업 내 기업들에 대한 설문 및 실증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지원의 효과를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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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해냄으로써 결과론적 해석에 머물렀던 기존 연구들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또한 기업 행위에 기반한 연결망 분석을 통해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변화과정을 도식

화해 구체적으로 제시함을 통해 산업구조 조망에 있어 연결망 분석이 매우 유용한 기제

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201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놓

이게 되었다. 일상뿐 아니라 산업, 시장, 정책, 기업 모든 것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

하고 있다.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거대한 환경변화에 맞춰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과 정책지원에 대한 연

구는 향후 의미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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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Industrial 

Structure and Corporate Performance: 

The Case of Cultural Industry in South Korea
 

Kim, JayoungㆍKim, Byung-Soo

This study examines how government support affects industrial structure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the expansion process of the cultural industry in 

South Korea. The role and impact of government support were empirically exam-

ined by analyzing surveys and performance data of 228 firms in the cultural 

industry.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firms that did not benefit 

from government support maintained their market structure at the point of entry 

into the industry, the market structure formed by government subsidy beneficia-

ries changed significantly, with increasing similarity among firms by expanding 

connectivity among industrial sectors. This result demonstrates that firms re-

ceiving government support were isomorphized based on government policies, 

implying that the market structure can be differentiated into a dual-market 

structure depending on whether they receive government support. Second, 

government support delivered directly to cultural companies negatively affects 

corporate performa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irect support methods 

such as creating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ing industrial capacity are pref-

erable for establishing government policies for the cultur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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